
- 1 -

전라도천년사 폐기가 답이다.

[성명서/기자회견문20231220]

일제식민사관 전라도천년사 즉각 폐기를 위한
역사시민단체대표자 연대 철야농성 5일째

이제 최후의 절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우리 역사시민단체대표단은, 지난 
12월 16일부터 전북도청앞에서 5일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.

우리의 이 요구는 정당하다.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.
쓰레기는 버려라! 쓰레기 식민사학은 폐기하라! 
쓰레기 표절 식민사학 <전라도천년사>는 폐기하라!

이 절박한 요구는 애국선열과 독립지사 조상님들의 비원悲願이기도 하다. 
또한 면면히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우리 후손들을 향한 자애심慈愛心이
기도 하다. 

남한은 일제가 강제 침탈 전후부터 해방 후 지금까지 100여 년간 심어놓
은 식민사학이 뿌리깊게 이 사회를 점령한 역사식민지가 되어버렸다. 그 
깊은 뿌리 속에서 돌출된 괴물이 <전라도천년사>라고 본다. 이 괴물이 온 
나라를 교란시키고 민족의 현재 혼과 자존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좌
시할 수 없다. 

한민족과 전라도민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식민사학 <전라도천년사>는 폐기
하느냐, 아니면 매국의 짓인 배포냐의 기로에 서 있다. 우리 역사시민단체
는 100년전 나라를 강점당해 잃었던 그 치욕을 걷어내고 웅대한 한민족의 
9천년 역사를 바로 기억하며 자존 자주 자립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수
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왔다. 잘못된 역사를 걷어내는 일은 현재 뿐 만
아니라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과 사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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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절률 66%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서기를 번역한 내용 그대로 옮겨적
은 내용의 <전라도 천년사>는 쓰레기 관찬사며 일제 식민사학으로 엮어졌
다. 우리의 자주적 사관이 아닌 식민사관에 기초해 기술하는 등 심각한 고
대사 왜곡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도 왜곡하였다.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
24억을 들여 나라를 팔아먹는 작업을 부끄럼 없이 해왔다. 

단군조선을 부정하는 전라도천년사는 민족의 시원을 부정하는 짓이요, 호
남과 영남 남부지역이 왜의 점령지였다는 것은 일제 침략35년의 치욕을 
수용하며 왜의 대한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짓이다. 어찌 이런 짓을 편찬
위 학자라는 자들이 할 수 있는가?  

김관영전북지사는 <전라도천년사>배포가 민족의 역사와 나라를 팔아먹는 
행위임을 똑바로 인식하고 즉각 <전라도천년사>폐기 결단을 내려야 한다. 
우리의 우국 애민 충정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.

김관영전북지사는 자신의 영화를 위해 역사를 저버리겠다는 자세로 일관해
왔다. 그간 역사시민단체대표들의 면담을 외면 무시해오고 이성적인 해결
을 위해 응답한 적이 없다. 김관영전북지사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<전
라도천년사>의 배포(별책포함)를 마치겠다는 일정계획을 세우고 있다. 당
장 포기하기 바란다. <전라도천년사> 34권과 별책은 인쇄 출간해서 김제
시 어느 물류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배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. 

전북 도민과 역사시민단체의 충심을 외면하고 식민사학으로 표절하고 우리 
민족의 자존과 전라도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쓰레기 관찬사 <전라도천년
사>를 폐기하지 않고 배포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으며 사익을 추구
했던 토착 왜구와 같은 짓으로 규정하고 전북 도민과 애국시민들과 함께 
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여“김관영 탄핵”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
다.  

2023.12.20. 
역사바로세우기 전북연대, 바른역사시민연대, 호남역사바로세우기 국민연대, 
역사정상화 전국연대, 중도역사보존 전국연대 등 역사시민단체 대표단 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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